
네트워크회의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기후위기 시대, 

인권의 위협을 마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권의 가장 큰 위협이다.” -메리 로빈슨 인권최고대표

기후위기가 인권의 최대 위기라는 담론이 최근 들어 생겨나고 있다. 기후위기가 인권위기라

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피해가 인위적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일로 사고방식에 빠져 인권위

기는 인권위기대로, 기후위기는 기후위기대로 따로 다루면서 하나의 통합된 대응방식을 전개

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날 젊은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후행동이다.” -쿠미 나이두 그린피스 대표

이런 인권-기후라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 청년들이 모여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라는 단체가 2020년 1월 만들어졌다. 기후운동의 경우 다른 운동에 비해 대응할 시간이 부

족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긴급행동에서는 단체명처럼 ‘긴급하게’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사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이미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와 있으나 

이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면적인 사회변화로 추동하는 힘이 매우 필요하

다. 그러한 맥락에서 긴급행동은 ‘직접행동’을 통해 이런 힘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 ‘왜 여

기서 직접행동이 필요한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우선 직접행동이란 거대한 권력 

앞에 선 개인이나 단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저항방식이다. 즉, 직접

행동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전략인 것이다. 이에 

긴급행동에서는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이제부터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절되어 있는 기후위기와 인권위기를 어떻게 연결 지

어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

리 모두가 이번 포럼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찾아내야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활동가의 영역에서 기후와 인권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기후활동가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인권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쪽방촌 거주민, 이주노동자, 농민 등과 같은 이들의 목소리를 사

회적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게 된다면 기후위기 문제

와 함께 인권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